
사례명
님비를 벗고 주민참여 새 옷 입은 수상

태양광, 에너지 전환의 롤모델 되다.

적극행정

유형

①관행혁신

②협업조정

부서명

그린인프라부문

그린에너지처

에너지계획부

담당자
행정 3급

시성우
전화번호 042-629-3352

추진

배경

□ (기후위기 대응) 전례 없는 기후이변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 확대

◦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 도약(그린뉴딜)을 위해서는, 기존에 제기된 재

생에너지에 대한 낮은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이 요구됨

* ‘재생에너지 3020 계획’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년까지 상향

□ (가치공유 확대) 수자원공사는 합천댐 국내 최초 수상태양광* 상용

화(’12년)에도 불구, 지역 반대여론 등 사업 확대에 난항

◦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금 보상이 아닌, 주민과 공동으

로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주민참여 모델 개발 필요
* 댐 수면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 (3개 댐, 5.5 MW)

적극적 현장 대응으로 주민 수용성 저해 4대 원인을

긍정요인으로 전환하여 주민참여형 재생E 사업의 롤모델 제시

추진

내용

  주민체감 효과 부족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

◦ (정책제안) 수질보호 등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댐

주변 지역의 친환경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적 수립

- 정부 부처(국토부, 환경부, KEI 등)와 협의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

발모델 제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 (수익공유) 댐주변지역 주민이 고정적인 수익을 사업개시부터

종료시까지 받을 수 있는 상생의 사업모델 제시

- 이익공유를 위한 수익환원형 주민참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합천 수상태양광 SPC 사업구조

- K-water 자회사에 지역주민이 대출
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

- 주민 참여비율에 따라 20년간 4∼
10% 단계별 고정적인 수익 지급

 수상태양광에 대한 오해 ⇒ “체감 프로그램으로 팩트체크”

◦ (직접소통)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 위한 소통창구 마련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업무수행으로 지역주민 찬성여론 도출



지역사회 반대여론 주민체감 프로그램 주민협의체 의견반영

∙전자파 발생, 중금속

유출, 환경파괴 등

수상태양광에 대한

가짜뉴스로 주민

설득에 어려움

∙주민 눈높이 의문

해소로 정확한 사실

전달 * 설명회(10회↑)

∙기설치된수상태양광

체험(워터투어)으로

주민과 소통 노력

∙주민목소리 청취,

적극적 현장 대응

- 주민일자리 우선

- 지역공사업체, 장비

및 상업시설 활용

- 사업 위치 반영

 * 협의체 : 지역 이장단을 중심으로 한 주민협의체(위원 25인 구성) 발족
** 합천군 및 설치지역 주민대상 공청회 및 설명회 10회 진행 (‘17.01~)

  환경안전성, 사업성 염려 ⇒ “적극적 조정․협업으로 신뢰 확보”

◦ (갈등해소) 환경적 영향 최소화, 검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 8년간 수질․수생태계 등 환경모니터링으로 안전성 검증

✔ (운영 全주기) 국내 댐 내 최대규모 시설로, 발전시설 운용 全

기간에 걸친 환경모니터링 계획 수립, 안정성 지속검증

✔ (객관성 확보) 주민, 주민이 선임한 전문가가 모니터링에 참여

✔ (투명한 정보) 旣설치된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환경모니

터링(’11년~현재)의 상세한 결과를 주민과 공유

- 정부・ 국책기관(산업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동, 수상태양광 환경

적 안전성 평가 TF 참여(‘19)로 안전성 검증

- 명확한 입지기준 수립(댐관리규정내「수상태양광구조물의구조및설비등에

관한기준(’19.12. 환경부승인)」하여 구조적 안전성 우려 해소

◦ (적극협업) 정부·지자체·他기관 등 협업 주도로 사업안정성 도모

협업기관 주 요 내 용

환경부
SPC 설립 승인을 통한 사업 기반 조성과 수상태양광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대국민 긍정 여론 조성

산업부
매출단가 최종 협의를 통한 Project 사업성 확보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정적 투자 수익 보장

지자체
(합천군)

사업 설명회, 사업추진협의체 등을 공동 개최·운영, 지역
업체 및 장비 활용, 주민일자리 창출 협업

낙동강
환경청

환경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안정성 검증으로
수상태양광에 대한 우려 사항 해소와 부정적 여론 불식

K-water
SPC의 대주주로서 댐 운영관리 등 공공성과 SPC
수익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사업개발자로서의 역할 이행



서부발전
공동 사업개발을 통해 원활한 매출 변동성 최소화 등
리스크 저감(20년간 SMP&REC매출 고정계약)

한국태양
에너지학회

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개최를 통해 수상태양광에 대한
다각적 언론홍보와 산업 활성화 기여

  경관 훼손 우려 ⇒ “지역문화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전환”

◦ (관점 전환) 단순 패널 설치에서 지역 문화, 경관까지 고려한 수

상태양광 디자인을 국내 최초 도입, 관광자원화
* 합천군의 군화(群花)인 매화 모티브로 보는 즐거움을 담은 디자인 설

계, 야간조명 설치

⇨

주요

성과

□ ’12년 최초 상용화 이후 적극적 서비스 개선과 협업 노력으로 8

년 만에 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 착수(‘20.8)

용량 연간�평균발전량 사업기간 설치장소
40MW 55,806MWh 21.5년 경남�합천군�합천호

-‘15.11 : 합천댐 수상태양광 개발상호협력 MOU 체결(합천군↔K-water)
-‘19.10 : 산자부 전기위원회발전사업허가 완료
-’20.01 : 출자회사 설립 협의 완료(환경부 ‘19.8, 산업부 ’19.11, 기재부 ‘20.1)
-’20.02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03 : SPC 설립등기 완료(합천수상태양광 주식회사)
-’20.08 : 사업 시공자 계약체결(한화솔루션, 설계분담 : 정인엔지니어링)

◦ (주민수익 공유) 총 100억원(20년간 연간 5억원)의 수익 공유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업 참여, 일자리창출

◦ (청정에너지 생산) 약 18.6천가구 청정에너지 공급

◦ (온실가스 감축) 연간 25.6천톤 탄소 저감 효과

◦ (관광 자원화) 경관디자인 적용으로 지역 관광 자원화

주민소득�연간5억� 증대 18.6천가구�청정E� 공급 온실가스� 25.6천톤�감축

지역경제�활성화 유휴수면�활용 친환경�시스템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성공적 추진을 넘어 사업을 반대했던

他지역의 설치건의 등 주민수용성을 높인 재생E 사업모델로 인정!

실무상

어려움

□ 수상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한계”

◦ (부정적 여론) ‘가짜뉴스’ 등 사실과 다른 일부 언론 보도

◦ (전력계통 연계 한계) 지리적 여건으로 한전 전력계통 연계 비

용 과다 소요, 사업성 확보에 애로

해결

노력

□ 부정적 여론 → “팩트 체크로 인식 개선”

◦ 수상태양광오해해소를위한 ‘Media Day’ 개최(중앙언론사 43개참여)

◦ 펙트 체크 대응 및 홍보(기사 50여회, 홍보부스 8회)

◦ 태양광학회, 학술대회를 통한 수상태양광 안전성 홍보

□ 계통연계 한계 → “세계최초 자체 수력발전소로 전력계통 연계”

◦ 합천댐내 수력 변전소를 활용, 대규모 개발 실현 및 사업비 절감
* 선로거리 11km 단축, 공사비 16억원 절감


